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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년성인의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
보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년성인(40대-60대) 
238명이다. 이를 위해 SPSS 25.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피어슨의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95% 신뢰구간 양측검정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
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첫째, 연구변인의 정규성이 검증되었고, 평균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인지적 평가
는 ESG인식과 하위요인의 환경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사회 인식, 지배구조 인식과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정서적 평가는 모든 연구변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와 하위요인인 생태환
경, 실내환경, 에너지, 공간효율성, 자원 및 재료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ESG인식은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삶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가 완전매개하는
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SG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친환경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erception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he preference for eco-friendly interior design, and the cognitive/emotional 
evaluation of life among middle-aged adults.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a preference for 
eco-friendly interior design in this relationship was examined. The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238
middle-aged adults (aged 40 to 60 year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SPSS 25.0 and AMOS 23.0.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analyzed using the bootstrap estimation method in the 95% confidence 
interval two-sided test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variables scored above a mean of 3.5 points, and normality was confirmed. Second, a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ESG and its subfactors,
including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stability.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ocial perception and governance perception. The preference for eco-friendly interior 
design and its subfactors, including ecological environment, indoor environment, energy, space 
efficiency, and resources and materials, also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Emotional evaluation of life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ll research variables and static factors. Third, the perception of 
ESG influences the preference for eco-friendly interior design and does not directly impact cognitive and
emotional evaluations of life. On the other hand, it indirectly influenced the cognitive and emotional 
evaluations of life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reference for eco-friendly interior design.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ndicating that the preference for eco-friendly interior design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this study proposed approaches to enhance ESG perception by implementing eco-friendly
interior design measures.

Keywords : Perception of ESG, Preference for Eco-Friendly Design, Cognitive/Emotional Evaluation of 
Life, Middle-Aged Adul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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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로 변화된 삶’ 코로나19는 경제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1].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의 
감소, 관광 및 제조업의 축소, 건강관련 지출 변화 등[2]
에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소비자의 심리 역시 변화
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재택근무, 비대면 
학습 등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 꾸미기’ 
제품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홈퍼니싱 및 
가구인테리어의 소비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
들은 실내에서의 편리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자연 자원
의 약 3/4를 소비하고, 3/4의 오염과 폐기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제는 자연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
여 사용할 경우, 더 이상 경제의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으므로[5] 친환경 실내디자인에 대한 심각
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은 
가치 창출에 유용하다는 연구결과[6]가 보고되면서, 소비
자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기업
이 사회적 책임[7]과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등 도덕적 의무[8]를 이행한다고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태
도를 갖는 것과 같이 윤리적인 기업의 상품 역시 구매행
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9]는 어느 분야에서든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다. 즉, 소비자는 ESG를 실천하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
고, 소비 역시 ESG를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ESG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이
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디자인에 대한 높은 관심
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ESG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ESG 경영은 소비자의 삶과 관련이 있어[10] 
이제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ESG 경영을 더
욱 실천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11].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이라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12-14] 환경 시스템의 ‘지
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상충하는 관계성을 이해하여 실
행 가능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환경 보
호와 인류발전이 충돌할 때 지속 가능 발전을 고려하여 
더 나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은 ESG 영역에서 우선순

위로[15]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과 친환경 전환은 
사회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결국, 선호하는 제품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16]. 즉, ESG
의 인식이 높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
미지를 직·간접적으로 선호도라는 심리로 표출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내디자인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더욱 실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성은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 이상
으로 웰빙, 정서적 안녕 등과 관련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
다[17]. 제품이 재활용되거나 환경 친화적일수록 소비자
의 마음에 안녕감을 준다[12]. 결국, ESG는 환경 친화적
이고, 윤리적이며, 도덕적 의무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이를 선호함으로써 심리·정서 뿐만 아니라 인
지적인 영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ESG에 대한 인식과 친환경 선호,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는 현재 이슈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갖
는다.

위에 제시한 연구를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의 대
상은 중년성인(40대-60대)이다. 이들에게 주목한 주된 
이유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놓아 구매력
과 시간을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4050세대의 지출은 다
른 세대에 비해 많았고, 소득증가율 역시 두배 이상 상승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8]. 일-학습 병행을 통한 자기개
발을 하는 등 경제활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활발한 세
대라 할 수 있다[19,20]. 연령이 높을수록 ESG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21] 실
제로 40대에서 60대는 반려식물을 집 안 인테리어로 활
용하는 등[22] 다른 연령에 비해 친환경적인 실내디자인
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볼 때, 친환경 실내공간이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
을 주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의 시도는 보다 의
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60대
(M=85.2점)는 20대(79.7%)에 비해 약 5점이 높았고, 
20대-30대가 70점 구간인 반면, 40대-60대는 80점 구
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으로 나타났다
[10].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 중년성인의 ESG인식이 긍
정적이라는 선행연구를 통해 친환경 선호가 비교적 높을 
것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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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전 생애 발달에서 삶의 질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삶의 질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알 수 있으므로[23] 수준 높은 삶의 
질은 일생을 영위할 때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로 이
어져 우울감 등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정신건강의 
주요 위험요인이 되었다[24]. 그러나 자연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이 밝혀지면서 여러 학자들
[25,26]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주택 등 생활공간은 정
신적, 신체적, 웰빙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
었다. 

특히, 자연물을 이용한 친환경 실내디자인 역시 심리·
정서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면서[25,27] 친환경적인 소재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자연의 질감과 패턴을 사용하
거나 나무, 돌, 햇빛 등 자연소재로 플랜테리어를 실현하
는 ‘바이오필릭’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포함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자연적 친화적인 디자인[27]에 소
비자들이 관심이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친환경 실내디자인이 삶의 정서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의 
시도는 중년성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상, 종합하면, 코로나19는 실내디자인에 관심을 갖
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자
연스럽게 친환경 소비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빠른 경제 발전은 전세계에서 주목하는 도전으로 자
리매김하였다[29]. 그러나 기후 비상사태로 에너지의 무
분별한 공급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된다[30]. 즉, 성공
적인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
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29].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환경을 보
호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13] 지금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좋은 품질
의 자재는 보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방
지할 수 있다는 점[12]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소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어느 시
기보다 친환경 소비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ESG 경영을 실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의 환경적 요소를 반영
한 바이오필릭 디자인 적용을 알아본 연구결과에서는 자

연채광 및 환기, 넓은 창을 통한 기후변화 접촉, 천연재
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모형인 ESG인식이 높을수록 친환경 실내디자인을 
선호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 실내디자인이 삶의 인지적, 정서적 부
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바이오필릭 실
내디자인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25] 자연환경은 콜티
솔로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05%를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심리·정서를 이끈 것으로 보고되었고[31] 자연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지적인 능력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1]. 나이지리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환
경이 훼손되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빠른 경제발달과 심
리적 지향 등이 주된 요인임이 밝혀졌고, 이는 건강, 경
제, 생태계에 역기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32]. 반려식물과 건강관리식물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본 결과, 반려식물은 심리·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정서적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히
고 있다[22]. 거시적인 맥락에서도 자연은 삶의 질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택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웰빙
(well-being)에 도움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25,26]. 
즉, 친환경적인 공간은 삶의 정서와 인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였고[33] 기후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
은 기업의 투자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34], 이러한 연구
들은 소비 역시 환경을 최소화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
아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
태학과 경제 간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의 수준은 아직 부
족하고[35] ESG의 인식을 함께 알아보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ESG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범위를 확장
하여 이들의 삶까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 악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
는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의 빠른 발전은 
건강, 경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32]. 
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36] 환경을 보존하면서 복지를 향상
시키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숙원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성인의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
적 관계를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
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규성 검증결과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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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en
ts

Percenta
ge

Gender 
Male 53 22.3

Female 185 77.7

Age 

40 to under 45 19 8.0

45 to under 50 34 14.3
50 to under 55 52 21.8

55 to under 60 56 23.5
60 to under 65 77 32.4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3 1.3

High school graduate 78 32.8

Associate's degree holder 39 16.4
Bachelor's degree holder 73 30.7
Graduate degree holder 45 18.9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8)

Spec. Responden
ts

Percenta
ge

Residence 

Seoul 63 26.5
Gyeonggi 38 16.0

Chungcheong 84 35.3

Gyeongsang 12 5.0

Jeolla 21 8.8
Gangwon 17 7.1

Other 3 1.3

Perception 
of ESG

Aware 116 48.7

Unaware 122 51.3

Effective 
Paths for 

ESG 
Education

School 63 26.5

Government agency 35 14.7
TV and other mass media 99 41.6

Environmental organization 13 5.5
Web portal (Naver, etc.) 21 8.8

Others 7 2.9

Effective 
Strategies 
for ESG 

Promotion

School 32 13.4

Government agency 20 8.4
TV and other mass media 137 57.6

Environmental organization 14 5.9
Web portal (Naver, etc.) 31 13.0

Others 4 1.7

가? 
둘째,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

지적·정서적 평가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

지적·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Fig. 1. Research models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23년 6월 24일(토)부터 7월 31

일(월) 까지 NAVER Office Form(https://naver.me/ 
5nPO4ehH)을 이용하여 설문지에 ‘동의함’ 체크를 한 
중년성인 238명이다. 인구학적 배경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ESG인식 여부, ESG 교육을 위한 효과적
인 경로와 ESG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경로로 구분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53명(22.3%), 여성 185명(77.7%)으로 
여성의 참여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세~65세 미만이 77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55
세~60세 미만 56명(23.5%), 50세~55세 미만 52명
(21.8%), 45세~50세 미만 34명(14.3%) 순으로 나타났
다. 학력은 고졸이 78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교졸(4년제) 73명(30.7%), 대학원 이상 45명(18.9%), 대
학졸업(2,3년제) 39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는 충청도가 84명(35.3%)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
고, 서울 63명(26.5%), 경기도 38명(16.0%), 전라도 21
명(8.8%), 강원도 17명(7.1%) 순으로 나타났다. ESG인
식 여부는 ‘알고있음’ 116명(48.7%), ‘모름’ 122명
(51.3%)으로 비슷한 응답이 나타났다. ESG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분석한 결과 TV 등 대중매체 응답이 
99명(41.6%)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63명(26.5%), 정부
기관 35명(14.7%), 포털(네이버 등) 21명(8.8%) 순으로 
나타났다. ESG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경로는 TV 등 대
중매체의 응답이 137명(5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 32명(13.4%), 포털(네이버 등) 31명
(13.0%), 정부기관 20명(8.4%), 환경단체 14명(5.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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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도구  
2.2.1 ESG인식 
본 연구에서 ESG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의 

ESG 활동을 분석한 연구[37]에서 MZ세대의 ESG 경영 
인식을 알아본 문항[3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14
문항으로 환경 인식(5문항), 사회 인식(5문항), 지배구조 
인식(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ESG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ESG인식 .955이며, 하위
요인인 환경 인식 .899, 사회 인식 .909, 지배구조 인식 
.878로 나타났다. 

 
2.2.2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본 연구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

여 친환경 실내디자인에 대한 실무자의 의식을 알아본 
연구[39]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총 37문항으
로 생태환경(5문항), 실내환경(7문항), 에너지(7문항), 공
간의 효율성(6문항), 자연 및 재료(12문항)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환경 실내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해석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971이며, 하
위요인인 생태환경 .873, 실내환경 .916, 에너지 .932, 
공간의 효율성 .894, 자연 및 재료 .917로 나타났다.  

2.2.3 삶의 인지적·정서적 평가
본 연구에서 삶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40]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알아본 문항[41]으로 분석하였다. 발췌한 삶의 질 인식 
측정도구를 보면, 인지평가(5문항)와 긍정적 정서평가(6
문항)로 구분되어 있으나, 제시된 측정변인의 문항내용 
특성이 상이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인지평가의 경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달성해 왔다’, ‘나는 내 삶에 대하여 전반
적으로 만족한다’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긍
정적 정서 평가는 ‘편안함’, ‘기쁨’, ‘애정’ 등으로 제시되
어 있다. 즉, 삶의 질 문항을 잠재변인으로 분석하기에는 
의미를 충분하여 분석하는데 한계가 야기될 것이 우려된
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
변인으로 선정하여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분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안
정감을 느낀다고 해석한다. 5점 리커트 척도 총 11문항

으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인지적 평가 .864, 
정서적 평가 .915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이슈가 대두
된 점을 주목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생활반경이 제약
되어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등 가정에서의 시간이 상대
적으로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실내공간을 재배치하거
나, 가구를 구입하는 등 실내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졌다. 
2023년 위드코로나(with corona)로 ESG인식이 높을수
록 실내디자인이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2023년 5월부터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제
시하였고, 5월 둘째주 부터 5월 넷째주 까지 공간디자인 
및 주거환경학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3명에게 연구도구
를 피드백 받았다. 그 결과 기개발된 삶의 질 문항의 측
정변인인 인지평가와 긍정적 정서평가 문항을 측정변인
으로 분석하기에는 문항의 특성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의
견을 받았다. 이에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로 구분하
여 분석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또
한, URL 설문지 배포로 연구대상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문항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 배포는 2023년 6월 24일(토)
부터 7월 31일(월) 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URL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https:// 
naver.me/5nPO4ehH(NAVER Office Form). 그리고 
표집방법은 비확률표집 방법 가운데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URL을 배
포하였고,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설문문항에 통계법 제33
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를 고지
하여 연구 참여 동의함에 체크 여부를 필수영역으로 활
성화 하였다. 총 238부가 회수되었고, 데이터 클리닝
(Data Cleaning)과정에서 이상값을 확인하였으나 발견
되지 않아 이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ESG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인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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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skewness kurtosis
1. Perception of ESG 4.41.570 -1.047 .689

1-1. perception of environmental 4.40.601 -.857 -.111
1-2. perception of social 4.42.604 -1.015 .825

1-3. perception of governance 4.41.638 -1.139 1.005
2. Preference for Eco-Friendly Design 4.29.538 -.749 .058

2-1. ecological environment 3.95.710 -.447 .211

Table 2.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238)

M SD skewness kurtosis

2-2. indoor environmental 4.41.589 -.960 .133
2-3. energy 4.42.615 -.937 -.049

2-4. space efficiency 4.20.620 -.479 -.270
2-5. resources and materials 4.32.566 -.689 -.311

3.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3.59.741 -.152 -.121
4. Emotional evaluation of life 3.84.670 -.109 -.394

배경 특성을 알아보았다.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와 
ESG인식 여부, ESG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경로와 ESG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빈도(%)로 분석하였다. 둘
째, 연구변인인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삶
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의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
(SD)로 알아보았고,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로 알아보았다. 내적합치도 계수인 신뢰도 계
수는 Cronbach's α로 알아보았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
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여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잠재변인
인 ESG인식의 하위요인인 환경 인식, 사회 인식, 지배구
조 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하위요인인 생태환
경, 실내환경, 에너지, 공간의 효율성, 자연 및 재료 측정
변인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으로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은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 
이하 SEM)으로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X2와 X2/DF, 
RMSEA(LO-HI), SRMR, NFI, IFI, TLI, CFI로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추정방법으로 95% 신뢰
구간에서 양측검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규성 검증 
본 연구에서의 연구변인인 ESG인식(환경 인식, 사회 

인식, 지배구조 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생태환
경, 실내환경, 에너지, 공간의 효율성, 자원 및 재료) 및 
삶의 인지적 평가, 정서적 평가의 경향성은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알아보았고, 정규성은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로 분석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된 연구변인들의 경향성을 보면, ESG인식 평균은 
4.41점(SD=.570)이며, 하위요인의 E(환경)인식은 4.40
점(SD=.601), S(사회)인식 4.42점(SD=.604), G(지배구
조)인식 4.41점(SD=.638)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실내디
자인 선호 평균은 4.29점(SD=.538)이며, 하위요인의 생
태환경 3.95점(SD=.710), 실내환경 4.41점(SD=.589), 
에너지 4.42점(SD=.615), 공간의 효율성 4.20점(SD=.620), 
자원 및 재료 4.32점(SD=.566)으로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났다. 삶의 인지적 평가 평균은 3.59점(SD=.741)이
며, 정서적 평가는 3.84점(SD=.670)으로 나타났다. 왜도
는 -1.139 부터 -.109범위이며, 첨도는 -.394 부터 
1.005범위로 확인되어 정규성의 기준 값인 왜도 ±3 기
준과 첨도 ±10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정서적 평가 간의 관계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 간의 관계성은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
하였다. 삶의 질의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보면, ESG인
식(r=.135, p<.05)과 하위요인의 E(환경)인식(r=.173,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S(사회)인식
(r=.105, p>.05), G(지배구조)인식(r=.096,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친환
경 실내디자인 선호(r=.223, p<.01)와 하위요인의 생태
환경(r=.222, p<.01), 실내환경(r=.200, p<.01), 에너지
(r=.159, p<.05), 공간의 효율성(r=.187, p<.01), 자원 
및 재료(r=.213,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삶의 정서적 평가를 중심으로 보면, ESG인식(r=.227, 
p<.01)과 하위요인의 E(환경)인식(r=.269, p<.01), S(사
회)인식(r=.188, p<.01), G(지배구조)인식(r=.171, p<.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r=.305, p<.01)와 하위요인의 생태환경
(r=.271, p<.01), 공간의 효율성(r=.280, p<.01), 자원
(r=.254, p<.01), 실내환경(r=.260, p<.01), 에너지 및 
재료(r=.277,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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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1-3 2 2-1 2-2 2-3 2-4 2-5 3 4
1. Perception of ESG 1

1-1. perception of environmental .922** 1
1-2. perception of social .956** .822** 1

1-3. perception of governance .914** .734** .841** 1
2. Preference for Eco-Friendly Design .691** .626** .685** .616** 1

2-1. ecological environment .453** .377** .455** .434** .748** 1
2-2. indoor environmental .662** .613** .646** .586** .901** .635** 1

2-3. energy .612** .577** .607** .519** .896** .522** .832** 1
2-4. space efficiency .607** .525** .602** .571** .895** .659** .719** .757** 1

2-5. resources and materials .666** .612** .662** .581** .934** .591** .781** .800** .815** 1
3.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135* .173** .105 .096 .223** .222** .200** .159* .187** .213** 1

4. Emotional evaluation of life .227** .269** .188** .171** .305** .271** .280** .254** .260** .277** .736** 1
**p<.01, *p<.05

Table 3.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N=238)

3.3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적 관계

3.3.1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변인으로 분석된 삶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를 제외하고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잠재변인을 측정변인이 적절하게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CFA를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X2 X2/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85.390 4.494 .092

(.072-.111) .0298 .951 .962 .943 .961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85.390(df=19, p=.000, X2/ 
DF=4.494), SRMR=.0298, NFI=.951, IFI=.962, TLI= 
.943, CFI=.961, RMSEA(LO-HI)=.092(.072-.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하위변인인 생태환경(β

=.672), 실내환경(β=.886), 에너지(β=.887), 공간의 효
율성(β=.865), 자연 및 재료(β=.907)로 표준화계수(β)가 
.40이상으로 나타났다. ESG인식은 E(환경)인식(β=.853), 
S(사회)인식(β=.965), G(지배구조)인식(β=.869)으로 표
준화계수(β)가 .40이상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 C.R.(t) 
값은 .968 부터 .970범위로 나타났고, AVE 값은 .859 
부터 .916범위로 나타났다. 

Table 5를 바탕으로 측정모형을 Fig. 2에 제시하였다. 

sub-factor factor Β β S.E. C.R. P CR(t) AVE

ecological 
environment



Preferen
ce for 
Eco-

Friendly 
Design

1 .672

.968 .859

indoor 
environmental 1.095 .886 .09012.171 ***

energy 1.144 .887 .094 12.19 ***

space efficiency 1.124 .865 .09411.933 ***

resources and 
materials 1.077 .907 .08712.407 ***

perception of 
environmental 


Percepti
on of 
ESG

1 .853

.970 .916perception of 
social 1.138 .965 .05520.844 ***

perception of 
governance 1.082 .869 .06117.812 ***

***p<.001

Table 5.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Fig. 2.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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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구조모형 검증 
ESG인식과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적 관계는 SEM으로 분석
하여 제시하였다. 적합도를 보면, X2=98.771(df=31, 
p=.000, X2/DF=3.186), SRMR=.0321, NFI=.950, 
IFI=.965, TLI=.949, CFI=.965, RMSEA(LO-HI)= 
.096(.075-.118)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적합도 지수를 
보면, 연구모형으로 설정된 최종모형을 자료가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6 참조).   

 

X2 X2/DF RMSEA
(LO-HI) SRMR NFI IFI TLI CFI

model 
fit 98.771 3.186 .096

(.075-.118) .0321 .950 .965 .949 .965

Table 6.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ESG인식이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β=.739, p<.001)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삶
의 인지적 평가(β=-.092, p>.05) 및 정서적 평가(β
=-.036, p>.05)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는 삶의 인
지적 평가(β=.290, p<.01) 및 정서적 평가(β=.335, 
p<.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path Β β S.E. C.R. P

Preference for 
Eco-Friendly Design


Perception 

of ESG

.691 .739 .073 9.52 ***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134 -.092 .149 -.897 .370

Emotional Evaluation of 
Life -.047 -.036 .132 -.36 .719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

Preference 
for Eco- 
Friendly 
Design

.449 .290 .163 2.748 .006

.469 .335 .146 3.222 .001Emotional Evaluation of 
Life

ecological environment



Preference 
for Eco- 
Friendly 
Design

1.000 .674
indoor environmental 1.092 .886 .089 12.226 ***

energy 1.139 .886 .093 12.232 ***
space efficiency 1.120 .865 .094 11.982 ***

resources and materials 1.074 .907 .086 12.464 ***
perception of 
environmental 


Perception 

of ESG

1.000 .852

perception of social 1.138 .965 .055 20.846 ***
perception of 
governance 1.083 .869 .061 17.808 ***

***p<.001

Table 7.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3.3.3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이 과정

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
간에서 부트스트랩(bootstrap) 추정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ESG인식은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에 직접적(β
=.739, p<.05)으로 영향을 주고, 삶의 정서적 평가(β
=-.036, p>.05)와 인지적 평가(β=-.092, p>.05)에는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다. 그러나 친환경 실내디자
인 선호를 매개로 삶의 정서적 평가(β=.248, p<.05)와 
인지적 평가(β=.214, p<.05)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는 삶의 정서
적 평가(β=.335, p<.05)와 인지적 평가(β=.290, p<.05)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
조).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refer Eco-Friendly Design


Perception of 

ESG

.739* .739*
Emotional Evaluation of 

Life -.036 .248* .211*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092 .214* .122*

Emotional Evaluation of 
Life


Preference for 
Eco -Friendly 

Design

.335* .335*

Cognitive Evaluation of 
Life .290* .290*

*p<.05

Table 8. The total effect of degradation results

본 연구결과는 ESG인식이 삶의 정서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가 
완전매개하는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8을 바탕으로 최종 구조모형을 Fig. 3에 제시
하였다. 

Fig. 3. Structur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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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ESG인식과 친환경 실
내디자인 선호 및 삶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의 정규성이 검증되었고, 평균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40대-60대가 다
른 연령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밝힌 연
구결과[10]와 반려식물 등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등
[22] 친환경 실내디자인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ESG 가치를 추구
하는 소비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21]와 일치하며, ESG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4.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
난 연구결과[42]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년성인의 똑똑한 소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인지적 평가는 ESG인식 및 하위요인의 환
경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반면, 사회 인식, 지
배구조 인식과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환경 실
내디자인 선호와 하위요인인 생태환경, 실내환경, 에너
지, 공간효율성, 자원 및 재료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에 제시되는 영향력 검증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다만, 삶의 인지적 평
가와 ESG의 하위요인 중 사회 인식과 지배구조 인식 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결과는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전 
세계적인 기후생태계 변화로 매스컴에서는 지진, 폭우 
등 기후이상 현상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환
경에 중점을 두어 ESG의 개념이 마치 생태계, 기후에 비
중을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ESG 요인을 보면, 대부분 환경과 관련
한 연구들[33,43]이 다수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불가분적 관계로[5] 환경의 위기는 경제 및 정
치와 분리된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34]. 이는 자연
에서 얻은 자원의 사용과 생태계의 보존은 경제적 발전 
추구와 사회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44]. 그리고 ESG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반드
시 필요하다 본다. 

셋째, ESG인식은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고, 삶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에는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
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자연물을 이용한 친환경 실내디자인이 
심리·정서, 인지적 측면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연
구결과들[25,27,31]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변인은 상
의하지만, 자연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25,26]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친환경 실내디자인 선호가 완전매개하
는 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ESG인식을 제
고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친환경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제
안하고자 한다. 이제 더 이상 한정된 자원만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
다. 이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실내디자인을 실천하기 위
해서는 바이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에 주목해
야 한다. 슈퍼 엘니뇨 현상에 이르기 까지 이상기후는 우
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다 친환경적인 
실내디자인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며, 대안으로 자
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 
역시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으로 심리·정서
적으로 안정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45]. 이처럼 바이
오필릭 디자인(biophilic design)을 선택한다는 것은 
ESG의 가치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인식과 연관이 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7]. 때문에 바이오필릭 실내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32,46,47]과 홍보[33]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중년성인으로 이
들은 경제활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자기개발에 과감히 지출하는 특성을 갖는
다[19,20]. 때문에 친환경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상 또는 지각된 인식
을 변화시키거나 무의식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대학은 성인학습자의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제2
의 인생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19,20]. 
성인학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학과 신설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
을 것이다. 예컨대, ESG 관광경영학과 또는 ICT융합 헬
스케어디자인학과와 같이 단일전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융합교과를 통해 전통적인 학문과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실현시켜 준다면, 이모작
을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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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40대-60대를 위한 홍보방안이다. 본 연구의 인
구학적 배경 특성에서도 나타나듯이 ESG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경로의 응답이 ‘TV 등 대중매체’가 높게 나타
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MZ세
대와는 다른 매체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MZ의 
경우 최신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이동한다면, 40대
-60대는 보편적이면서 일상생활 및 사회에서 필요한 기
능이 탑재된 앱(App)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실내디자인에 대한 홍보 방안
으로는 앱을 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다. 예컨대, 스마트폰 바코드를 통해 친환경 실내디자인
의 구현과 공간배치의 효율성, 실내생태환경, 에너지, 자
원 및 재료 등 환경적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기여, 재정의 투명성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ESG 
바코드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다. 

코로나19 이후, 실내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적인 실내디자인 선
호가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를 알아보
는 연구의 시도는 시의적이며, ESG의 실천 가능성을 시
사해 주어 본 연구결과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에 본 연구변인들 간의 세대별 차이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MZ와 기성세대인 40대-60대의 소비의 차
이는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세대별 ESG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기초연구는 ESG의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ESG의 인식을 E(환
경), S(사회), G(지배구조)의 문항을 합산하여 잠재변인
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환경과 관련한 연구의 비중이 
다수이므로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측정변인으
로 처리하여 영향을 주는 각 개별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
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는 앞으로 ESG에 대
한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ESG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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